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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메카로 순천만 뜬다!
서울마린, 4월27일 8300평의 실증연구단지 준공 … 성능․신뢰도 평가

갈대와 철새로 유명한 전남 순천만이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연구․개발기업인 서울마린이 순천만에 접한 별량면 두고리 일대 폐염전 8300

평에 4월27일 MW(메가와트)급 태양광 실증연구단지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마린이 공동 출자해 3년에 걸쳐 조성한 연

구단지에는 5500장의 태양전지판, 154대의 전력변환장치, 650개 측정소, 전천후 기상관측시스템, 연구관리동 등

이 들어선다.

앞으로는 국내외 태양광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신뢰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태양광 시장에 

정확한 제품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단지 인근에서는 서울마린이 2005년 세운 <주식회사 에너지 농장>에서 150kW, 700kW, 800kW급 태양

광발전소 3호기가 임 가동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의 시민발전소인 순천YMCA발전소(200kW)도 실증단지 바로 옆에서 2006년 5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YMCA발전소 바로 옆에서도 농민 1명이 투자한 발전소(100kW)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만이 태양광 발전단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일사량이 좋고, 통풍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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